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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안에서 함께 공조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

무원과 기관종사자간 민관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진단하고, 보다 효율적인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

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서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조사대상자의 약 

70%가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간 네트워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하였

다. 둘째,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거

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

째,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은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저해요인 등에 대한 인식에 있

어서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안 

공무원과 기관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었다.

주제어: 빈곤여성가장, 지역사회, 민관협력, 로컬 거버넌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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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증대

하면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협력체계나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전에는 정치, 교육, 행정 등 다른 분야의 서비스에 비하여 대상인구가 제한되어 있었고 정

책적 관심도 작아서 예산의 규모는 물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 운영방안에 대한 관심이 적었

다. 그러나 IMF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 양극화와 빈곤계층의 확대, 급속한 고령화, 사회안전망 확

충과 통합을 지향하는 정책기조 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적, 질적 성장을 결과하였다. 이와 같이 다

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서비스가 도입되면서 공공부문내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인력이 확충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공공-민간, 

민간-민간기관간 업무 협력이나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강창현, 2002; 최균, 2001). 그동안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정책적으로 논의

되었던 사회복지전담기구,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국 등의 많은 시도들은 사회

복지서비스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최종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들이었다. 또한 최근에 들어 부상하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의 사례관리 업무 

강화는 공공, 민간기관, 클라이언트간 서비스 전달이나 연계가 공급자를 중심으로 설계됨에 따라 파생

된 위계적, 분절적 구조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산되

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지역사회내 서비스전달 및 공급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찾아 이를 빠른 시간 내에 정착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주로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국 등과 같은 전달체계 모형 개발이나 평

가(박경숙․강혜규, 1992; 강혜규, 1998; 이재완, 1998; 이현송․강혜규, 1997; 이현주, 2001; 최균, 

2001; 강혜규, 2003; 심재호, 2003)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또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하거나 평가를 하기 위한 국제 사례에 대한 소개나 국가별 전달체계를 비교하는 연구나(오정수, 

1997; 심재호, 1997; 최재성, 2005; 황성하, 2004),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 방안이나 필요성 

및 부문별 특성을 구체화하는 연구들이 있었다(김만두, 1987; 김태성, 1992; 문순영, 2000; 백종만, 

2002). 이외에도 정신보건, 가족지원 서비스 등 사회복지분야별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대부분 해당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이나 방향성, 운영방식 등에 대한 시론적 

연구들이다(공인숙, 1999; 정순둘, 2001; 이선혜, 2003; 김신열, 2004; 성정현․송다영, 2005). 이와 같

은 선행 연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여를 하였으나 사

회정책 범주안에서 전달체계를 접근하고 조직설계를 위한 정책방안에 집중되어 있어서, 보다 실제적

으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하는 집단들간의 지역사회내 동학이나 실제적 정착과정 등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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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들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지역사회내 공공부

문과 민간기관간 상호작용과 협력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두 부문간 지역사

회내 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제공결과에 대한 인식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의 특성

과 전반적 방향성은 공공부문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하고, 민간(비영리)

부문은 서비스를 복지욕구가 있는 대상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서비스 전달 및 공급구조속에서 정부와 민간간 역할분담이나 상호 협력체계의 중요성은 무엇보

다도 강조되어 왔다(김만두, 1987; 김태성, 1992; 문순영, 2000; 백종만, 2002). 즉 공공부문의 서비스 

개발이나 정책은 결국 지역사회내 비영리민간기관의 역할이나 책임적 수행여부에 따라서 서비스의 질

적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민간기관 종사자간 관계는 협력자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Salamon, 1995; 백종만, 2002에서 재인용). 그러나 협력자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공공 부문간 사업흐름에 있어 기획과 실행간 간격(gap)이 존재하여 온 것이 현실이다. 공공부문은 재

정지원이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면서 민간부문을 동반자나 협력자로서 보다는 위탁

계약 수행자나 수직위계구조상 서비스 말단조직으로 보는 경향이 적지 않았으며, 민간부문은 서비스가 

최종적으로 직접 서비스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의 

구조상 공공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나 유기적인 상호 피드백 관계를 이루지 못하였다. 최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상시적인 민관공동협력기구 설치는 종전의 수직위계관계에서 벗어나 향후 

민간과 공공이 동반자적 파트너쉽을 공유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려는  사회서비스 정책기조에 

기반하고 있으나, 아직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긴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관협력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비스전달체계 개편, 사회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방식의 변화 

등 여러 가지 차원의 다양한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중 본 연구는 민관협력체계 실현에 현실적 

간격으로 존재하는 지역사회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상호 현실인식의 격차

를 구체적인 현황과 실태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사회서비스 정책과 전달체계 구조를 통하

여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목표는 사회서비스가 지역사회내 수요자에게 적합하고 충분하게 전달되어

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있으며(박경숙, 2003; 이현주, 2001; 진재문, 2004; McInnis- Dittrich, 

1994; Weil, 1996), 가능한 한 서비스 필요도와 충족도간의 격차를 적게 하는 데 있다. 최근의 민관협

력체계 강화 등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들에 대한 정책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이유도 지역사회

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자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관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되면 서비스 충족도나 서비스 필요-충족도간 격차

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현재 지역사회내 민관협력 수준의 바로미터로서 서비스 충족

도와 필요-충족도간 격차에 대한 공무원과 민간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다각도에서 살펴보고 분석하

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빈곤 여성가장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속에서 공조를 모색하고 

있는 지역사회내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이 평가하고 있는 민관협력체계나 기관-기관

간 협력체계의 운영정도를 검토해보고, 둘째, 공공부문 및 기관의 종사자들이 진단하고 있는 각종 탈

빈곤과 자립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충족 정도, 여성가장 빈곤원인에 대한 인식 



180  한국사회복지학 제60권 제 3 호

현황과 실제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 셋째, 다른 제반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공공부문과 민간기관 

종사자간 지역사회내 서비스 충족도와 필요-충분 격차에 대한 인식에 있어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였

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현실적으로 조정과 고려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공

공-민간간 인식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지역사회 공

공부문-민간기관간 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살펴본 후 이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 체계

의 형성을 위한 실천적 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전달과 로컬 거버넌스

근래에 들어 기존의 정부중심의 행정체계(government)에 대한 대안이자 공공서비스 공급이나 관

리운영 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민관협력체계로서의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은 

행정학, 정치학, 사회학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동안 거버넌스 개념은 행정학을 비

롯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관심영역과 초점에 따라 다양한 차원과 층위별(글로벌, 국가, 사회, 지역사

회, 커뮤니티 등)로 다각적인 해석과 접근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한승준, 2007; 이명석, 2002). 전반적

인 사회복지정책 차원은 물론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분야의 특성상 여러 가지 차원의 분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까지는 거버넌스

와 연관된 연구들이 제한적이다(강창현, 2002;  김창기, 2006; 윤태범․장현주, 2007; 진재문, 2004). 

특히 최근에 거버넌스 개념의 구체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등장한 협의 개념의 거버넌스 

논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연결하여 이론적 차원이나, 실용적 차원에서 접목될 수 있다. 협의 

개념의 거버넌스란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구거버넌스(old governance)'와 대비되는 개념

으로 정부와 시민사회간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신거버넌스(new 

governance)로 이해되고 있다(Pierre, 2000). 신거버넌스의 특징은 첫째,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의 

협력 네트워크와 조정 메커니즘(coordination mechanism)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Rhodes, 

2000), 시민사회를 공공서비스를 받는 수동적 존재로서의 소비자에서 공공서비스 공급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참여자로서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서비스 관리나 운영에 있어 공공-민간간 

협력, 민간기관간 연계 등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점차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Pierre, 2000; 

Rhodes, 2000; 김성준 외, 2004; 안병영, 2000; 이명석, 2002; 한승준, 2007). 둘째, 서비스 관리나 운

영방식이 통제가 아닌 영향력을 서로 주고 받는 방식으로 변환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공공부문에 있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져 온 ‘정부주도형  파트너십’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결정

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종의 명령관계인 반면 뉴거버넌스는 기관이나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면서 대화나 협상을 통해 상호작용을 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한 파트너십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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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을 행사한다(Rhodes, 1997; Newman, 2001; 안병영, 2000). 셋째, 공공자원(public resource)과 

사적 자원(private resource)이 혼합되면서 이들 자원간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다양한 방안이 활용된다. 즉 조직의 경계와 규칙이 혼합되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된 방식이 아

닌 새로운 차원의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성을 촉진하게 된다는 것이다(Considine and Lewis, 2003).  

우리나라는 1990년대 김대중 정부 이후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정부중심의 공급체계에서 점차 정부, 시장, 민간기관간 협력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

고 있다. 특히 다른 행정서비스 보다도 사회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요건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고 욕구가 있는 구체적 대상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는 특성으로 인

하여, 공공부문내 독자적 전달체계 보다는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민간기

관과의 연계, 협력체계가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저소득층의 사회양극화나 빈곤문제에 대한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는 직업훈련, 재훈련은 물론 양육지원, 의료보호, 심리정서적 상담 등 다양한 차

원의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서 공공부문의 인력구조만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민관협력 및 연계체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있으며 지역사회내 복지문제를 지역공동체 

안에서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로컬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접근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서도 이

미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과 구체적 전달방식, 품질(Quality)을 결정하는데 있어 지역사회 공공부문

과 각종 민간기관과의 밀접한 협력관계를 활용하는 방식이 보편화되고 있다(Harris, 1999; Peters and 

Pierre, 1998; Weil, 1996). 

이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전달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새로운 방

식의 공공부문과 민간기관간 파트너쉽과 공공-민간, 민간기관간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는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조금 더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시키

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 공급과 전달을 둘러싸고 형성되는 지역사회내 공공, 민간기관, 시장간 협

력관계와 상호작용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지역사회내 거버넌스 형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김성준 

외, 2004; 김창기, 2006).

2) 선행연구 검토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이나 협력체계 등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경향은 크게 모형개발이나 평가, 국제 

사례 검토나 사례 소개 후 우리나라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전체 사회복지정책의 흐름속에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안 개발과 적

용에 주요 관심이 있어 왔다. 1990년대 이후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사무소, 주민생활지원국 등과 

같은 모형 개발이나 시범사업 운영 후 평가 등의 연구들은 사회 전체적 차원의 전달체계의 구축이라

는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박경숙․강혜규, 1992; 강혜규, 1998; 이재완, 1998; 이현송․강혜규, 

1997; 이현주, 2001; 최균, 2001; 박경숙, 2003). 영국이나 일본의 사회복지전달체계를 분석하면서 한

국적 함의를 찾아내거나, 국가간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성격을 규명해보려는 

연구들(오정수, 1997; 심재호, 1997; 최재성, 2005; 황성하, 2004)도 앞선 연구들과 비슷하게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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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접근이 주를 이루었으며, 우리나라 전체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나 사전작업의 성격을 가졌다. 종종 공공부문-민간부문간 관계설정이나 역할 등에 관심을 둔 

연구들도 포함되나, 이들은 대개 공공부문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흐름을 중심축으로 하고 민간부

문이나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을 부차적이고 이차적인 지위로 위치지움하는 접근방식을 취하여 왔다

(이혜경, 1995; 심재호, 2003).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내 정신보건, 가족지원 서비스 등 구체적인 분야별 

전달체계에 대한 연구들도 길버트와 스펙트의 이론(Gilbert and Specht, 1993)에 기반한 모형개발 및 

적용, 구축원칙이나 방향성, 운영 개선방안 등에 초점을 둔 시론적 연구로서 성격이 강하다(공인숙, 

1999; 이선혜, 2003; 김신열, 2004; 성정현․송다영, 2005). 

이처럼 서비스전달체계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대부분 사회복지정책 범주안에서 전달체계를 접근하

면서 전달체계 설계를 위한 방안에 집중된 반면, 지역사회내 공공부문, 민간기관, 시민 사회 내부에서 

서비스 공급이나 전달체계상 일어나고 있는 역학이나 상호작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

홀해왔다.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으려면 전반적인 

서비스 공급과 전달체계가 현실화되는 현장, 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내에서 보다 실제적으로 자

원의 배분, 자원 연계 및 공유,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 통합 필요성 등으로 인해 상호 협력적이든, 

위계 혹은 독점적이든, 때에 따라서는 배타적인 관계를 맺게 될 공공부문-민간부문, 민간기관간 교류

나 접촉정도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이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이 

축적되지 않았다(김인숙․신은주․김혜선, 1999; 심재호, 2000; 정순둘, 2001; 강창현, 2002; 김성준․

김찬동․김용운, 2004). 지역사회내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보다 원활하게 운영되고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공통

적으로 전달체계로서의 지역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조정과 연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가정폭력 피

해자를 위한 네트워크 모델을 분석한 김인숙 외 연구(1999)와 부천지역 재가노인사례관리를 위한 네

트워크를 분석한 정순둘 연구(2001)는 지역사회내 조직간 네트워크를 통해 자원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특정한 서비스 기관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여

러 종류의 기관과 연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서비스 전달 및 제공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들 연구는 주로 지역 네트워크의 기본공급단위로 사회복지기관, 민간기관, 자원봉사센터 등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반면, 공공부문-민간부문간 협력이나 네트워크는 중

요성에도 불구하고 분석의 대상에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지역사회복지 거버넌스 개념을 적용하여 서울시 은평구와 송파구 노인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사회

복지서비스 네트워크를 분석한 강창현 연구(2002)는 정부, 시장, 시민사회간 거버넌스로서 네트워크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서비스 전달체계 참여자 안에 시청/구청/동사무소, 보건소/가정

간호시범병원/간호사회, 재가복지기관/노인복지기관/사회복지기관/시민봉사센터 등을 포함하여 중심

성, 매개성, 근접성 지표를 통하여 네트워크 정도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구청이나 시청, 

동사무소 등의 공공부문이 각종 사회복지기관, 병원이나 보건소,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속에서 경우

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네트워크의 중심이 다른 민간기관이나 병원으

로 이동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전달체계가 반드시 공공부문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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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위계구조적 전달을 전제하지 않으며 다양한 차원의 혼합구조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부내용별로 보면 연계나 교류에 있어 클라이언트 의뢰활동은 보건소, 구청, 종합사회복지관, 요양시설

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기관간 후원금, 기부금 공동모금 등에 의한 자금 교환 네

트워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분석되지 않았던 지역사회에

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협력정도나 공공, 민간 종사자들의 서비스 공

급방식이나 공급결과에 대한 인식현황과 실태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이 연구는 최근

에 들어 증가하고 있는 빈곤여성가장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과 관련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

상으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주요 관심사인 서비스 공급이 수요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에 대한 양측의 현실 인식과 간격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 방안을 모색

해본다는데 의의가 있다. 

3.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최근의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나 서비스공급자간 관계 정립이 지속적으로 정

책적 주요 사안이 되었던 근본적 원인은 지역사회내 서비스 수요자에게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데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지역사회내 민관협력 수준의 

측정자로서 서비스 충족도와 필요-충족도간 격차에 대한 공무원과 민간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

달하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협력정도나 공공, 민간 종사자들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인식현황과 실

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공무원과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 종사자(종합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발전센터, 기타 등)를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방

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는 전체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 권역 중 2개의 자치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

구의 빈곤여성가장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포함되었으며, 기관종사자도 고용, 직업훈련, 양육, 상담 

등의 분야의 담당자를 골고루 분포하도록 하는 유의표집 방식을 기반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빈곤여성가장에 대한 지원현황 및 문제점은 물론 향후 빈곤여성가장을 위해 도입되

어야 할 정책과제, 전달체계 개선이나 보완 등을 전반적으로 물어보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또한 조사는 지역사회에서 빈곤여성가장 서비스 공급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여성가장 탈빈곤의 

장애요인, 서비스 필요도 및 지역사회 내 충족도, 향후 사회서비스 지원체계나 방식 등에 대한 인식이

나 견해를 알아 본 후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서비스나 체계를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설문조사는 2007년 9월에서 10월에 걸쳐 약 2달간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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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총 142명이 설문 응답을 완료하였으며, 공무원 39명(27.5%),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33

명(23.2%),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발전센터 포함) 종사자 32명(22.5%), 자활후견기관 종사자가 38명

(26.8%) 등으로 집계되었다.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연구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지역사회내에서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과 공급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과 유관 민간기관간 종사자들이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민간기관간 네트워크 운영 현황에 대하여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 가를 검토하였다. 둘째, 각

종 탈빈곤과 자립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도와 충족 정도, 여성가장 탈빈곤 장애요인, 근래에 

들어 공공부문의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히 측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사례관리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가를 살펴보았다. 셋째,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지역사회내 서비

스 충족도와 필요충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요인을 모두 통

제한 이후에도 지역사회내 서비스 전달과 공급 결과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간 인식의 차이

가 존재하는가와 그 영향 정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민관협력 체계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전체 영향요인 분석에 들어간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변수 변수값

종속
서비스 충족도

서비스 지원 충족도: ① 매우 부족하다 ② 약간 부족한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약간 충분한 편이다 ⑤ 매우 충분하다

서비스 충족격차 서비스 필요대비 충족도 격차

독립 

변수

<인구학적 특성>

 성별 남성=0, 여성=1

연령대 -29세 이하=1, 30-39세=2, 40-49세=3, 50세 이상=4

학력수준 고졸이하=0, 대졸이상=1

<업무관련 특성>

업무종사기간 빈곤여성가장 업무에 종사한 기간(년)

업무비중 전체 수행업무 중 빈곤여성가장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협력체계 특성>

빈곤여성가장업무 

민관협력 정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2, 

잘되는 편이다=3,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다=4

빈곤여성가장업무 

기관네트워크 정도
전혀 없다=1, 되고는 있으나 부족한 편이다=2, 잘되고 있다=3

서비스대상자 발굴사

업 적극성 정도
지역내 여성가장 사례 발굴 및 연계 사업의 적극적 수행 여부 정도

<공공부문 vs 민간부문>

종사부문 공무원=0, 민간 기관 종사자=1

<표 1>  변수의 정의와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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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

선 기술통계로는 지역사회내에서 제공되고 있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각종 서비스들의 필요도와 충족

도, 필요도와 충분정도 격차, 여성가장 탈빈곤 장애요인, 사례관리 효과성 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주

로 빈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위의 항목들에 대한 업무비중별,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간 인식의 유사성 

혹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차분석과 t-test를 활용하였다. 

다음으로는 지역사회내 서비스 충족도와 서비스 필요-충족간 격차에 공공-민간부문간 인식의 차이

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방식을 이

용하였다. 회귀분석은 세가지 모델에 기반하여 실행되었다. 지역사회내에서 제공되는 빈곤층 여성가

장을 위한 지원서비스 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공공-민간을 구분하여 각각 독립된 모델을 구성하였다. 이후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전부를 합친 통합모델을 구성하여, 공공-민간 특성 변인이 여성가장을 위한 지원서비스 

충족도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즉 앞의 두 개의 모델에서는 공공-민간

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충족도에 대한 인식과 필요충분격차에 대한 인식이 공무원과 민간기관간 서

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비교해보고, 세 번째 통합모델은 제반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공

공-민간부문간 인식상의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4.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여성이 83.1%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남성이 

16.9%로 나타났다. 연령은 22세부터 60세까지 분포하였으며, 평균 35.7세였다. 20대가 31.2%, 30대가 

35.5%, 40대가 25.4%, 50대 이상이 8.0%의 비율을 보여, 20대와 30대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학력의 경우 고교 졸업이 4.2%, 전문대 졸업이 9.9%, 대학교 졸업이 62.7%, 대학원 재학/졸업이 

23.2%로 나타나 대학교 졸업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85% 이상이었다(<표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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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성별 (n=142)
여성 118( 83.1)

남성 24( 16.9)

연령(n=138)

M=35.7세

20~29세 43( 31.2)

30~39세 49( 35.5)

40~49세 35( 25.4)

50세이상 11(  8.0)

최종학력(n=142)

고교 졸업 6(  4.2)

전문대 졸업 14(  9.9)

대학교 졸업 89( 62.7)

대학원 재학/졸업 33( 23.2)

<표 2>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단위 : 명, %)

(2) 업무관련 특성

조사대상자의 소속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공공기관 종사자가 39명(27.5%), 여성인력개발센터(여성

발전센터포함), 종합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등 민간기관 종사자가 103명(72.5%)이었고, 민간기관 

종사자는 각각 35명 내외로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현재 소속기관에 종사

한 기간은 평균 4.5년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3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으며,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18.3%로 그 뒤를 이었다. 빈곤층 여성관련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평균 3년으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가 3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7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가 21.0%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 빈곤층 여성가장 지원과 관련된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비중은 42.3%로 나타났다. 20% 이상 40% 미만인 경우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80% 이상인 경우는 18.8%에 불과하였으며, 100%라는 응답은 9명(6.5%)으

로 집계되었다(<표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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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

소속기관
(n=142)

공 무 원 39( 27.5)

여성인력개발센터 32( 22.5)

종 합 사 회 복 지 관 33( 23.2)

자 활 후 견 기 관 38( 26.8)

현재 소속기관
종사기간
(n=142)

1년미만 21( 14.8)

1~3년미만 48( 33.8)

3~5년미만 22( 15.5)

5~7년미만 12(  8.5)

7~10년미만 26( 18.3)

10년이상 13(  9.2)

평균(std.)/범위 4.5년(4.9)/0.1~28년

빈곤층 여성
관련 업무기간

(n=138)

1년미만 19( 13.8)

1~3년미만 44( 31.9)

3~5년미만 21( 15.2)

5~7년미만 16( 11.6)

7~10년미만 29( 21.0)

10년이상 9(  6.5)

평균(std.)/범위 4.3년(4.5)/0.3~30년

빈곤여성가장관련 업무
비중

(n=138)

20%미만 28( 20.3)

20~40%미만 46( 33.3)

40~60%미만 22( 15.9)

60~80%미만 16( 11.6)

80%이상 26( 18.8)

평균(std.)/범위 42.3%(29.4)/5~100%

<표 3>  조사대상자의 업무관련 특성

(단위 : 명,%)

2)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역사회 업무 운영 현황

(1)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민간기관간 협력체계 운영정도

지역사회의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업무와 관련된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 수준을 살펴보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62.7%로 과반 수 이상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잘 되는 편

이다’라는 응답이 32.4%에 불과하여, 정부와 민간기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편으로 인식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기관 간 협력이나 네트워크 체

계의 운영수준을 분석해 본 결과, ‘되고는 있으나 부족한 편이다’라는 응답이 73.2%로 대다수를 차지

하였으며, ‘전혀 없다’ 16.2%,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은 약 10%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지

역사회내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협력이나 네트워크 체계의 운영 수준이 저조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

다(<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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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정부와 민간기관 협력수
준

(n=142)

전혀 없다 3(  2.1)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89( 62.7)

잘 되고 있다 46( 32.4)

매우 잘 되고 있다 4(  2.8)

평균(std.) 2.4(0.6)

민간기관 간 협력이나 네
트워크 수준

(n=142)

전혀 없다 23( 16.2)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104( 73.2)

잘 되고 있다 14(  9.9)

매우 잘 되고 있다 1(  0.7)

평균(std.) 2.0(0.5)

<표 4>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지역사회 민관, 민간기관간 협력네트워크 현황

                                                                          (단위 :  명,%/점)

(2)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사례발굴 및 연계 업무 적극성 

빈곤여성을 위한 각 지역별 업무 적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역사회내 복지수요는 있으나 정보 

등의 부족으로 사회복지기관에 연결되지 못한 여성가장을 발굴 및 연계하는 업무를 조사한 결과, 전

반적으로 아직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지역이 많았다. 여성가장 발굴 및 연계는  ‘잘하고 있는 편이다; 

38.0%, ’매우 잘하고 있다‘ 4.9%로 조사된 반면, ’그저 그렇다‘ 40.8%, ’하지 않는 편이다‘ 14.8%, ’전혀 

하지 않는다' 1.4% 등 적극적으로 수행한다는 평가는 전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정도

로 그쳤다. 

변수 구분 빈도(백분율)

여성가장 적극적
발굴․연계

(n=142)

전혀 하지 않는다 2(1.4)

하지 않는 편이다 21(14.8)

그저 그렇다 58(40.8)

하는 편이다 54(38.0)

매우 잘하고 있다 7(4.9)

<표 5>  지역사회내 빈곤층 여성가장 사례발굴 및 연계 현황

(단위: 명, %)

3) 서비스충족도, 빈곤 원인 등에 대한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간 인식 차이

(1) 빈곤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필요정도와 충분정도

빈곤여성가장을 위해 지원이 되어야 할 서비스로는 평균 4.5 이상의 높은 점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제공, 아동양육 및 교육,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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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등 모두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제공과 아동양육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역사회내 서비스 충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지원의 충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필요-충족도간 격차를 살펴보면 빈곤

여성가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항목인 일자리와 아동양육에서 서비스 필요-충족도간 격차

가 가장 크게 벌어져서 여성가장의 탈빈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중의 하나인 민관부문간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심리정서적 지원프로그램

(4.2점 vs 4.5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6> 참조). 즉 

다른 부문 서비스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두 집단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공

무원들은 민간기관 종사자에 비하여 심리정서적 지원서비스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고 있었다. 

변수 구분
 필요정도 충분정도 

평균(std.) t 평균(std.) t

직업훈련
공무원 4.5(0.6)

0.128
3.2(0.6)

-2.346*
민간기관종사자 4.5(0.5) 3.6(0.8)

일자리 제공
공무원 4.7(0.5)

-0.263
2.9(0.6)

-5.153***
민간기관종사자 4.7(0.5) 3.6(0.8)

자녀교육 지원
공무원 4.6(0.6)

0.577
3.6(0.6)

2.540*
민간기관종사자 4.5(0.5) 3.3(0.8)

아동양육 지원
공무원 4.6(0.5)

-0.022
3.7(0.7)

2.088*
민간기관종사자 4.6(0.6) 3.5(0.9)

생활비 지원
공무원 4.1(0.8)

-0.592
3.1(0.9)

-1.322
민간기관종사자 4.1(0.7) 3.3(0.7)

주거 지원
공무원 4.1(0.7)

0.013
3.0(0.8)

1.130
민간기관종사자 4.1(0.8) 2.8(0.8)

의료서비스 지원
공무원 4.0(0.7)

-0.645
3.2(0.9)

0.493
민간기관종사자 4.1(0.7) 3.1(0.8)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공무원 4.2(0.6)
-2.328*

3.1(0.8)
-1.393

민간기관종사자 4.5(0.6) 3.3(0.8)

필요로 하는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공무원 4.4(0.5)
-0.299

3.1(0.8)
-1.075

민간기관종사자 4.4(0.5) 3.3(0.7)

*p<.05  ***p<.001

<표 6>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 필요정도 및 충분정도

(단위: 명/점)

반면 서비스 충분정도에 있어서는 공공-민간부문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직업훈련의 경우 공무원의 평균은 3.2점, 민간기관 종사자의 평균은 

3.6점으로 나타나 민간기관 종사자가 공무원에 비해 직업훈련 서비스를 더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자리 제공의 경우에도 공무원의 평균은 2.9점, 민간기관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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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은 3.6점으로 민간기관 종사자가 공무원에 비해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더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자녀교육 지원의 경우 공무원의 평균은 3.6점, 민간기관 종

사자의 평균은 3.3점으로 나타나 공무원이 민간기관 종사자에 비해 자녀교육 지원 서비스를 더 충분

히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아동양육 지원의 경우 공무원이 3.7점, 민간기관 종

사자가 3.5점으로 나타나 공무원이 민간기관 종사자에 비해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를 더 충분히 제공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 빈곤여성가장의 탈빈곤 장애요인 

빈곤층 여성가장의 탈빈곤 장애이유에 대한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간 인식의 차이를 검정해본 

결과, 빈곤층 여성가장의 건강문제와 사회적 지원이 미흡하다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건강문제의 경우 공무원은 평균 3.2점, 민간기관 종사자는 평균 3.6점으로 나타나, 기관

종사자가 공무원에 비해 빈곤층 여성가장의 탈빈곤 장애이유로 건강문제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

었다. 사회적 지원 미흡의 경우 공무원의 평균은 3.7점, 민간기관 종사자의 평균은 4.3점으로 나타나, 

민간기관 종사자가 공무원에 비해 빈곤층 여성가장의 탈빈곤 장애이유로 사회적 지원의 미흡을 더 심

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변수 구분 평균(std.) t

교육수준/기술부족
공무원 4.1(0.7)

 0.141
민간기관종사자 4.1(0.8)

일자리 부족
공무원 3.9(0.9)

 0.999
민간기관종사자 3.7(0.1)

자녀양육과의 병행 어려움
공무원 4.5(0.7)

-1.307
민간기관종사자 4.7(0.5)

자활의지 부족
공무원 2.9(0.1)

-0.376
민간기관종사자 2.9(0.2)

비정규직 노동형태 집중 분포
공무원 4.2(0.8)

-1.072
민간기관종사자 4.4(0.8)

여성가장의 건강문제
공무원 3.2(0.9)

-1.839†
민간기관종사자 3.6(1.0)

사회적 지원 미흡
공무원 3.7(0.8)

-3.826***
민간기관종사자 4.3(0.7)

†p<.1  ***p<.001

<표 7>  기관별 빈곤층 여성가장의 탈빈곤 장애요인 

(단위 : 명/점)

(3) 빈곤층 여성가장의 탈빈곤을 위한 종합적인 사례관리제도 도입 효과성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의 사례관리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공무원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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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관리 도입의 효과는 있으나, 비용대비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38.5%로 가장 많았고, 효과가 그

다지 크지 않다는 의견도 20.5%나 되어 사례관리 도입 효과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민간기관 종사자는 매우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37.9%, 비용대비 효과가 있다는 의

견이 28.2%로 사례관리 도입의 효과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

합적인 사례관리제도 도입의 효과성에 대해 공무원의 평균은 2.5점, 기관종사자의 평균은 3.2점으로 

확연한 차이가 두드러진다(<표 8> 참조). 

(단위 : 명/점)

변수 구분 평균(std.) t

종합적인 사례관리제도 도입 효과
성

공무원 2.5(0.9)
-3.835***

기관종사자 3.2(0.9)

***p<.001

<표 8>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사례관리제도 도입 효과성 인식 차이

4)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 결과에 대한 민-관 인식차이

마지막으로 공공-민간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충족도나 서비스 필요-충분격차에 대한 인식이 공무

원과 민간기관간 서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를 비교해보고, 제반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공공

-민간부문간 인식상의 차이가 유의미한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해 제공되고 있는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하여 공공-민간이 인식하는 서비스 충족도

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표 9 참조)과 서비스 필요-충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표 10 참

조)에 대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지역사회내에서 제공되는 빈곤층 여성

가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 충족도나 서비스 필요-충분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위하여 공공, 민간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한 분석과, 공무원과 민간종사자 전부를 합친 통합

모델을 구성하여 실행한 세가지 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충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공

공과 민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공공의 경우 협력체계 특성 중 기관네트워크정도(Beta=.552, p<.01)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의 경우에는 협력체계 특성 중 서비스대상자발굴업

무적극성(Beta=.554, p<.001)과 인구학적 특성 중 학력(Beta=-.152, p<.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네트워크 운영이 잘 이루어질수록 서비스 충족정도가 높

다고 보는 반면 민간기관 종사자는 서비스 대상자 발굴 업무에 적극적일수록,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서비스 충족정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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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정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공공-민간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를 통합하여 분석한 세 번째 모델을 살펴보면, 협력체계 특성 중 기관네

트워크 정도(Beta=.224, p<.01), 서비스 대상자 발굴 업무적극성(Beta =.450, p<.001)과 공공-민간 변

인(Beta=.246, p<.0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기관네트워크 운영이 잘 이루

어질수록, 서비스 대상자 발굴 업무에 적극적일수록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충족도가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종사자일수록 서비스 충족 정도가 높다고 보는 반면 공무원들은 서비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공-민간간 서비스 충족도에 대한 인식이 차

이가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표 9> 참조). 

독립변수
공공 민간 통합

Beta SE Beta SE Beta SE

인구학적 특성

성별 -.028 .374 .068 .208 .061 .178

연령 -.021 .182 .051 .106 .017 .087

학력 -.073 .183 -.152† .112 -.105 .093

업무관련 특성
업무종사기간 .033 .020 .012 .029 .011 .015

업무비중 .238 .111 -.034 .056 .002 .049

협력체계 특성

민관협력정도 .101 .320 -.022 .179 -.007 .157

기관네트워크정도 .552** .290 .117 .161 .224** .140

서비스대상자발굴
사업적극성 .140 .200 .554*** .095 .450*** .087

공공 vs 민간 공공-민간 .246** .154

R2 (adj. R2) .552(.420) .390(.335) .427(.386)

F 4.165** 7.118*** 10.278***

<표 9>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서비스 충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공공-민간 비교

  †p<.1  *p<.05  **<p.01  ***p<.001 

(2)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서비스 필요-충분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필요충분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 공공과 민간을 비교하여 살펴보면(<표 10> 참조), 공공의 경우 협력체계 특성 중 기관네트워크

정도(Beta=-.446, p<.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민간의 경우에는 협력체계 특성 중 서비스대

상자발굴업무적극성(Beta=-.516, p<.001)과 업무관련특성 중 업무종사기간(Beta=.211, p<.1)이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관네트워크 운영이 잘 이루어질수록 

서비스 필요충분격차가 적다고 보는 반면 민간기관 종사자는 서비스 대상자 발굴 업무에 적극적일수

록, 종사기간이 짧을수록 서비스 필요충분격차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서비스의 필요충분격차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이 공무원과 민간에 따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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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이고 있다. 

통합모델에 기초하여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필요충분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협력체계 특성 중 서비스대상자발굴업무적극성(Beta=-.427, p<.001), 

업무관련특성 중 업무종사기간(Beta=.179, p<.05)과 공공-민간 변인(Beta=-.211,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대상자발굴업무에 적극적일수록, 업무종사기간이 짧을수록 

서비스 필요충분격차가 적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기간 종사자는 서비스 필요충분

격차가 적다고 보는 반면 공무원들은 서비스 필요충분격차가 더 큰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제반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지역사회 지원서비스의 필요충분격차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들이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표 10> 참조). 

독립변수
공공 민간 통합

Beta SE Beta SE Beta SE

인구학적 특성

성별 .113 .374 -.047 .285 -.008 .227

연령 -.126 .212 -.093 .133 -.084 .111

학력 .056 .211 .111 .165 .087 .128

업무관련 특성
업무종사기간 .192 .093 .211† .078 .179* .060

업무비중 -.015 .127 .054 .075 .081 .062

협력체계 특성

민관협력정도 -.203 .362 .065 .237 .004 .198

기관네트워크정도 -.446* .334 -.025 .213 -.120 .177

서비스대상자발굴업
무적극성 -.041 .236 -.516*** .126 -.427*** .110

공공 vs 민간 공공-민간 -.211* .201

R2 (adj. R2) .382(.206) .308(.244) .289(.237)

F 2.167† 4.832*** 5.552***

<표 10>  빈곤층 여성가장을 위한 서비스 필요충분격차에 대한 영향요인: 공공-민간 비교

  †p<.1  *p<.05  **<p.01  ***p<.0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을 중심으로 현재 지역사회 공공부문-민간기관간 

협력체계의 현실과 간격을 이들 부문 종사자간의 인식상의 차이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석한 후 이

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복지 민관협력체계의 형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이 있었다. 빈곤

여성가장 가구는 가구의 특성상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탈빈곤과 생활안정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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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합적이고도 포괄적인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요구되어 왔다. 즉 빈곤여성가장이 당면한 빈곤의 

원인이 여러 가지 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상호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기관에 의한 개별적인 서

비스 제공은 한계가 있으며,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김수

현, 2001; 성정현․송다영, 2005). 이에 따라 최근에 들어서는 대상자 수요에 맞는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민간, 민간-민간 기관간 협력이나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빈곤여성가장 지원 업무를 가장 밀착되어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인력(공무원, 유관기관 기관 종사자)이 파악하고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를 진단하

고, 이들 간의 인식의 차이 확인을 통해 로컬 거버넌스 실현의 현실적 간격을 드러내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및 유관기관 종사들 중 약 70% 정도는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민관협력 및 네트

워크 운영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내 여성가장가구를 위한 민

관 협력체계의 정비와 민간 사회복지기관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추가적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

다. 이것은 그동안 빈곤여성가장 가구를 위한 서비스 전달의 분산성, 파편성, 개별성을 넘어서 포괄성, 

연계성, 종합성을 강조하는 정책들이 지원되어 왔으나, 이것이 지역사회내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

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향후 지역사회내 공공, 민간, 기타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력 및 네트워크 구

축을 통한 로컬 거버넌스의 모델이 모색되어야 하겠다(김성준 외, 2004).

둘째, 빈곤여성가장을 위해 지원이 되어야 할 서비스에 대해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 모두 일자

리제공, 아동양육 및 교육, 생계비 지원, 주거지원, 의료서비스 지원, 심리정서적 지원, 서비스 연계 등

을 꼽았고, 이중에서도 특히 일자리제공과 아동양육의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심리정서적 스트레스에 대한 상담서비스에 대해서는 민간기관 종사자(4.5점)

가 공무원(4.0점)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필요충분 격차도 큰 것으로 보았다. 반면 지

역사회내 서비스 충족도는 모든 항목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거지원

의 충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서비스 충족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많은 항목에 대

해 공무원과 민간기관 종사자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일자리 제공의 충족도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주목할 만한 것은 빈곤여성가장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한 항목인 

일자리와 아동양육에서 서비스 필요-충족도간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여성가장의 탈빈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셋째, 빈곤여성가장의 탈빈곤 장애요인에 대한 조사에서는 여성들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저임금

과 자녀양육 병행의 이중부담을 가장 심각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물가 및 주거비 문

제, 비정규직화 등이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여성가장의 자립의지 부족은 빈곤화의 원인은 아니

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사회적 지원의 미흡’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민간종사자간 차이가 현저히 

나타났는데, 민간종사자들이 여성가장 탈빈곤 장애요인으로 사회적 지원의 미흡을 지적하는 비율이 

공무원보다 훨씬 높았다.

넷째, 빈곤층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사례관리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약 60% 이상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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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례관리 도입의 효과성에 대하여 공무원(2.3점)이 기관종사자(2.9점)보다 효과가 적을 것으

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빈곤여성가장 탈빈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공급의 충분도와 필요-충분간 격차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사회 내 빈곤여성가장 발굴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유관 기관간 협력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한 사람일수록 빈곤여성가장 가

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으며, 필요도와 충족도간 격차는 적다고 진단하고 있

었다. 민관협력 체계의 운영정도는 서비스 충분도나 필요-충분 격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업무종사기간이 늘어날수록 서비스 필요충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

다. 또한 다른 모든 요인을 통제한 이후에도, 빈곤여성가장 가구의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충족정도와 필요-충분격차에 대하여 공공부문과 유관 기관간 종사자들의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공무원들은 유관 기관 종사자들에 비하여 맞

춤형 서비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반면, 기관종사자들은 필요성 대비 충분정도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빈곤여성가장을 위한 탈빈곤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

지 않는 원인으로 공무원들은 빈곤여성가장 서비스가 지역사회내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에 

있다고 인식한 반면, 기관종사자들은 이들을 위한 공공차원의 지원량 부족에서 찾고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빈곤여성가장 지원업무를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컬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해 보면, 첫째, 빈곤여성가장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업무는 지원내용별로 중앙정부의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다. 이같이 지원내용에 따라 부처별 

분산되어 있고 책임주체가 다원화된 전달체계는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는 지역사회의 행정이나 기관 

등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관은 주로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한 지원내용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로 보건복지가족부, 여성정책팀의 전달체계에 

기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과 고용연계를 주요 목표로 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주로 

노동부, 여성부, 여성정책관의 전달체계에 기반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내용별로 분

리된 전달체계는 빈곤여성가장 가구 탈빈곤을 위한 서비스 연계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빈곤

여성가장들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주거, 아동양육, 취업의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그

들이 처한 개별적 상황에 의하여 보다 우선적으로, 혹은 보다 집중되게 지원받아야 하는 서비스가 다

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여성가장은 공공부분의 전달체계의 편재에 따라 각기 해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개별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 혹은 주민자치센터 등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한해

서 혜택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장들은 그들이 접촉한 기관이나 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한계나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부분적 연계에 의해

서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겪어 왔다. 지역사회내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여성가장 지원사업은 지역단위 서비스 연계나 네트워크 협력체계의 구축에 있어서는 저소득

층이라는 상위 범주에 의해 보편성으로 접근되면서 이들 가구의 특수한 복지욕구는 우선순위에서 제

외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여성가장의 탈빈곤과 자립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역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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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민관협력과 기관간 연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여성가장생활지원협의체’과 같은 조직 구성이 요

구된다. 여성가장생활지원협의체는 지역적 특성, 지역내 기관분포에 따라 유연하게 구성되는 것이 필

요하며, 사안에 따라 협의체를 운영하거나 분기별 의제 제기와 대처 방안을 함께 마련해나가는 구조

를 정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방식은 기존 수직적 전달체계 속에서 서비스 물량 중심으로 

이루어진 방식을 지양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공공-민간, 민간-민관간 상호연동적 관계속에서 재배

치됨으로써 대상자에게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원 연계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회귀분석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빈곤여성가장 지원서비스 전달에는 지역사회내 여성 발굴 

업무의 적극성이나 기관간 연계 네트워크 운영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공공

부문-민간부문 기관간 협력체계 정도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 이것은 현재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역사회내 협력체계가 이제까지 기관내부 종사자의 적극성이나 기관간 제한된 차원의 연계 노

력에 한정된 반면, 파트너십이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공공부문과 민간기관간 협력체

계는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는 지역사회 로컬거버넌스 부재 및 부족의 현실을 반영한다. 강창현

(2002)의 지역복지 공급 거버넌스 연구에서도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체계는 기관간 제한된 수준의 연

계(ex. 클라이언트 의뢰 업무)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비하여, 공공-유관 사회서비스 기관간 협력체

계는 아직 자금 지급과 업무 실행이라는 분절적 구조에 놓여 있음을 비판하였다. 향후 지역사회내 기

관간 연계를 넘어서 공공-민간기관간 보다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서 

제안한 협의체의 상설기구화가 요구된다.  

셋째, 연구결과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된 경향은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간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체계

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전영평(2001)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서로 질적으로 차별화된 평가를 내리고 있

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대상자별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보는 

반면, 민간종사자들은 서비스의 필요대비 충분격차가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것은 공무원들은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기관 종사자들의 업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

으며, 반대로 기관종사자들은 필요한 서비스 지원(물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서 공

무원의 업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공무원은 기관 종사들에 비해

서 일관되게 맞춤형 서비스나 심리정서적 개입방식에 대한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

다. 이에 비해 민간기관 종사자는 사회적 지원의 미흡에 대해서 공무원에 비해 일관되게 부정적인 견

해가 높았다. 이 같은 공무원과 민간 종사자간 인식의 차이의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결과를 통하

여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었으나, 여성가장을 직접 현장에서 접촉하고 대면하는 정도와 간격에서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민간이 동반자

적 협력관계를 형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을 체계 말단조직이나 단순한 서비스 

집행자로 취급하는 등 종전의 수직적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민간부문도 공공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민주적이고 동등한 파트너십 구축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경향이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

간 불신이나 갈등을 내포하게 된 현실에 기인할 수 있다. 보다 여성가장을 둘러싼 지역사회 민관협력

체계가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공무원의 지역사회내 빈곤여성가장에 대한 대인 서비스가 강화되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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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찾아가는 서비스 체계로 재편된다면 이와 같은 격차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각종 사회서비스가 최대한 수요자의 욕구에 맞게 개발되어, 개별 상황의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합,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인력의 협력을 통해 정확하게 수요자에게 

전달/제공되었을 때 현실적인 파워를 가지게 된다(McInnis-Dittrich, 1994; Weil, 1996). 따라서 수요

자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전달 및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공공-민

간기관, 기관-기관간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조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향후 지역사회내 민관협력체계에 현실적 간격으로 존재하고 있는 공공-민간기관 종사자간 서비스 공

급에 대한 인식의 격차를 다각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으나, 공무원과 민간종사자간 

인식의 격차가 발생하게 된 구조나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과제로 남

기며 민관협력체계 역동성과 실재에 대한 보다 다양한 차원의 후속 연구와 작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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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Community Governance of Public Sector 
and Service Agencies

: Focusing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Local Officials and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Working for Poor Female-headed Households

Song, Da Young 
(University of Incheon)

Kim, Yu Na
(Seoul Foundation of Women and Family)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tent to which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have established local governance at the community level. Also, it examines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in the perception of unmet needs in the community 

service delivery system among local officials and workers in social service 

agencies for poor female-headed households, using survey questionnaire. It finally 

aims to propose more effective way of local governance between officials and 

workers in service agencies, and to improve living conditions for poor female 

headed households. Results show that first, about 70% of survey participant 

assess community governance and network system do not work well. Second, the 

more positive people evaluate their outreach efforts and the network level among 

community service agencies, the more they perceive that unmet needs are 

satisfied and recipients are well benefited. Third, the percep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the extent of service delivery and the unmet needs between local 

officials and service workers who implement direct social service to 

female-headed households, after controlling for other related factors. In 

conclusion, suggestions are given to develope more effective service delivery 

system for poor female-headed households. 

Key Works: female-headed household, community, local governanc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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